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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활기찬 인생은 건강한 신체에서 비롯한다. 

몸이 튼튼하고 기운이 있어야 새로운 활동을 시도

하고 꿈을 좇을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 최고의 관심사가 

된 시대, 병원은 예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신선

한 풍경으로 건강한 삶의 길을 연다.

Take Care of My Life

건강한 삶의 즐거운 시작, 
병원
취재 한성옥, 최지은, 이상진



발길을 끌어당기는 다채로운 풍경 

Isabel Cadroy, Children’s Dentistry
Design / vitale

Architect / Font Arquitectura

Location / Castellon, Spain

Area / 350㎡

Photograph / Santiago Martín, Hilke Sie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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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아픈 부분을 치료하는 장소인 만큼 늘 긴장감을 안겨준다. 특히 통증이 낯선 어린아이들은 병원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딱딱하고 어색

한 환경에서 차가운 청진기의 감촉과 귀를 울리는 기계 소리 등이 두려움을 증폭하기도 한다. 이에 아이들을 진료하는 병원은 발랄하고 친근한 인

상을 줄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만화 같은 다채로운 컬러로 공간을 아우르거나 끌어안을 수 있는 귀여운 인형을 두고 놀이 공간을 별도로 할

애하며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다.

스페인의 소아 치과 의원 Isabel Cadroy, Children’ s Dentistry는 아이들이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코랄, 그린, 레몬 등 밝은 

색과 인지 발달 학습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기하학 도형을 활용해 긍정적이고 친숙한 환경을 제공한다. 원, 삼각, 사각, 아치 등을 곳곳에 녹였는

데 퍼즐판 같은 벽과 나무 블록 아치, 박공지붕 모양 통로와 모빌을 닮은 조명 등으로 실내 놀이터처럼 연출해 아이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병원은 두 층으로 구성되며 치료 공간은 지상층에, 운영을 위한 사무 공간은 지하층에 모았다. 그중 지상층은 입구 앞 대기 공간부

터 회복실, 진정실, 진료실까지 차례로 이어진다. 파스텔컬러와 기하학 도형을 활용한 로고로 아이덴티티를 집약한 입구를 지나면 대기 공간이 나

타난다. 나무 조각을 엮은 3m 높이의 개구부를 통해 좌석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데, 벽 일부를 타일로 덮어 격자무늬를 만들고 캡슐 알약 같은 형

태의 벽감에 짙은 초록색 소파를 삽입해 캐주얼하면서 아늑한 느낌을 연출했다. 리셉션 역시 정방형 타일로 마감했으며 펜던트 조명에 삼각, 사각 

등 기본 도형을 매달아 장난스러운 인상을 준다. 맞은편의 자작나무 합판 벽 또한 직소 퍼즐처럼 도형을 짜 맞춰 유쾌하면서 따뜻하다. 이어지는 

통로는 삼각형 천장과 세 면을 채우는 코랄색으로 터널 같은 느낌을 주어 공간에 리듬을 부여하고 진입감을 높였다. 한편 병원 가장 안쪽의 진료

실은 식물을 풍부하게 활용한 점이 돋보인다. 진료실 한 면을 통창으로 마감하고 그 너머 작은 정원을 조성했는데 창 맞은편의 플랜트 월이 진료

실에서 보여 푸른 경관으로 심신을 다독인다. 

파사드의 아치, 격자 등 기하학 도형이 

병원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낸다.



Clinic Type_소아 치과

Design for Clinic_아이들이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지 발달 학습 형태에서 

착안한 기하학 도형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했으며 파스텔컬러로 아늑하게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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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공간의 캡슐 알약 같은 좌석이 

캐주얼하면서 아늑하다.

대기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나무 아치가 실내 

놀이터처럼 유쾌한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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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소 퍼즐처럼 도형을 짜 맞춘 리셉션 맞은편 벽.

▼ 인지 발달 학습 형태에서 착안한 도형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해 긍정적이고 친숙한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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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사무 공간으로 향하는 계단에 기본 도형으로 포인트를 

준 큼직한 펜던트 조명을 매달아 조형미를 드러냈다.

대기 공간과 진료 공간을 연결

하는 통로에 위치한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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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실은 유리 벽을 둘러 개방적으로 구성하고 

레몬색 쿠션을 두어 긴장감을 해소하게 했다.

회복실 앞 나무 아치 개구부가 

진입감을 높인다.

코랄색 박공지붕 모양 통로가 

공간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아담한 공간에 무드등을 

활용한 진정실.



147

Focus on | 장난스러운 놀이터가 된 진료실
가장 긴장되는 공간인 진료실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해 두려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코랄색을 주로 사용해 발랄하게 연출했으며 아이들이 진료용 의자에 앉았을 때 시선이 닿

는 천장에 알록달록한 도형을 그려 넣었다. 또 통창 너머 플랜트 월과 더불어 진료실 내부

의 붙박이 수납장 위에 틈을 내고 식물을 심어 긍정적인 이미지와 생기를 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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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과 직선을 함께 사용해 부드럽게 마음을 

감싸는 동시에 안정감을 전한다.

▶ 쿠션 같은 벽이 아늑하게 다가오는 관리실.



디자인, 치유의 일부가 되다

CAMHS Edinburgh
Design / Projects Office

Location / Edinburgh, Scotland, United Kingdom

Area / 1,300㎡

Photograph / French + T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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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디자인은 머무는 이의 심리에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친다. 

과거 한 방송사에서 공간의 색에 따라 심리 상태가 달라짐을 보여

주고자 사람들을 각기 다른 색 방에 같은 시간 동안 머물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빨간 방 사람들은 답답함을 호소한 방면 파란 

방 사람들은 졸릴 정도로 여유로웠다고 답했다. 최근에는 병원에

서도 환자의 치료를 돕고자 색채 등의 디자인 요소를 적극 활용하

고 있는데 자폐 환자가 머무는 공간을 밝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색

조로 칠하거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자연물을 재해석한 패턴을 담

는다.

스코트랜드의 CAMHS Edinburgh는 공간 디자인도 치유의 중

요한 도구라는 믿음하에 색다른 디자인을 선보인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 병동이다. 디자인을 담당한 Projects Office는 다

양한 연구 결과 및 의료인, 환자, 보호자와의 대화에서 정신건강

의학 병동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했는데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해변가를 전체 디자인 콘셉트로 설정했다. 그중에서

도 영국의 동쪽 바닷가에서 주로 보이는 푸르고 흰 물결과 등대의 

붉은빛 같은 색채부터 등대의 줄무늬를 변주한 사선 무늬 등을 주

요 디자인 요소로 사용했다. 이를 통해 절제된 병원의 분위기와 

건물 중앙에 자리한 가장 넓은 면적의 야외 공용 공간

으로 해안가의 풍경을 그래픽화한 벽화가 돋보인다.



Clinic Type_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Design for Clinic_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해변가의 풍경을 

디자인으로 승화해 환자들을 치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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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 안락함 사이의 힐링 공간을 완성함으로써 아이들이 치료를 위한 공간

임은 인지하되 스트레스는 받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점이 가장 돋보이는 

곳은 공용 공간으로 필수 치료 시설 외에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

는 곳을 다양하게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자 했다. 먼저 실외

에는 조경에 집중한 구역과 놀이터처럼 뛰어 놀 구역, 조용히 앉아 햇살을 

즐길 구역까지 세 가지 안뜰을 만들었다. 실내 공용 공간에는 하나의 실 안

에 높은 테이블 주위로 가까이 모이는 구역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안락 

의자,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는 좌석, 은신처로 좌석을 세분화해 또래와 부

담 없이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다. 또한 다이닝 룸에서도 안정감을 느끼도

록 좌석 의자 등받이를 천장까지 높여 다른 좌석과의 접촉을 줄였다. 입원 

환자를 위해 침실 책상에 취향을 담은 물품을 진열할 선반을 배치했으며 

침대나 개인 의자 외에 방문한 가족들이 앉을 별도의 좌석을 창가에 만들

고 일부를 분리되게 설계해 병실이 아닌 개인의 방처럼 느끼도록 했다. 

높은 테이블, 안락 의자, 벽과 연결된 소파 등 

다양한 좌석을 배치한 실내 공용 공간.

실내 공용 공간의 다른 구역과 

달리 조용히 머무르는 TV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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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on |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공용 공간
또래와 자유롭게 어울리는 일은 청소년기 아이들이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법이다. 특

히 정신계 질환이 심각할 경우 갑작스럽게 인파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일도 적지 않기에 실내 공용 공간에 잠시 안

정을 취할 작은 은신처를 마련했다. 해변 테마에 따라 주황색 등

대 패턴의 벽과 푸른색 아치형 개구부로 공간을 분리한 뒤 내부

에 벽과 연결된 짧은 소파를 두어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게 의

도했는데 직원 좌석 쪽으로 좁고 긴 창문을 뚫어 아이들의 안전

을 보장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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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ghthouse Retreat Space

2. Group Activity Table

3. Group Seating Zone

4. Staff Base

5. Inhabitable Storage Wall

은신처 안쪽은 외부와 같이 밝은 오렌지 

톤으로 화사한 분위기를 준다. 

주황색과 흰색 줄무늬가 등대를 

연상시키는 은신처의 벽.

Floor Plan_Inpatient Commun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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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등받이를 천장까지 이어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한 다이닝 룸.

환자나 가족이 잠시 앉아 

대기할 수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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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rdrobe

2. Television and Entertainment System

3. Magnetic Display board and shelves

4. Magnetic Whiteboard

5. Desk

6. Removable Ottoman

7. Nightstand

입원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을 가지도록 밝은 톤 색감과 

다양한 가구로 병실이 아닌 침실 같은 이미지를 의도했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방을 마음껏 

꾸미게 돕는 선반과 화이트 보드.

Isometric_Bedroom


